
석유공사, 해외 석유전문가 영입

한국석유공사가 석유개발과 인사 업무를 담당할 해외 전문가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9월15일 “석유개발원장과 인사고문 자리에 해외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고 발

표했다.

9월20일까지 입찰 제안을 받아 4개월 안에 영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0년 2월

경에는 첫 외국인 간부들이 석유공사에 등장하게 된다.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문화의 변혁과 기술, 인력을 흡수하려면 해외기업을 인

수․합병(M&A)해야 한다며 석유개발 분야에서 한 발짝 앞선 해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석유공사가 영입할 외국인 간부들은 사장 등 다른 임원들보다 보수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었던 2008년에 비하면 석유 전문가들의 몸값이 다소 떨어졌지만, 석유공사

사장의 연봉(약 2억원) 수준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유력 인사를 영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영입할 외국인 간부는 기존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 계약에 따라 보수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제 에너지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사장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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